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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메리 죤 수녀는 신재석과 유새남의 딸이었다. 그는 다섯 명의 형제 자매들 – 두 명의 형제와 세 

명의 자매가 있었던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성장했다.   

어렸을 때 가톨릭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한국 전쟁이후 부모님을 거들어 피난민들을 도왔다. 

부모님은 피난민들과 양식, 피난처, 의복을 나누며 그들이 자신들의 부지에서 머물 수 있게 해 

주었다.   

메리 죤 수녀는 대구 대학교에서 국제 무역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청년기에는 가톨릭 

평신도 운동의 일원으로서 프랑스에서 4년 동안 신학과 사회학을 공부했다. 한국 귀국과 함께 

곧바로 이 운동에 계속해서 참여함으로써 가난한 이들과 궁핍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또한 재정적 배경으로 몇 년간 은행에서 일하는가 하면 나중에는 한국의 한 교구의 경리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다.  

1990년에는 이 안젤라 수녀와 함께 미국에 와서 LA에 있는 한국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집을 

개원했다. 당시 이들은 미리내 성모 성심 수녀회 회원이었다. 수녀회 내의 복잡한 문제로 인해 

수녀회를 떠나 LA의 노틀담 수녀회에서 그들의 성소를 이루게 되었다. 이 두 명의 수녀는 초기 

양성을 마친 뒤 2009년에 첫서원을 발했다.     

메리 죤 수녀는 헐리우드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에서 원목으로 여러 해 동안 사도직에 임했다. 

수녀는 그곳의 환자들과 직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수녀의 미소와 활달한 성격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좋으심과 섭리적인 돌보심을 알게 해 주었다.   

메리 죤 수녀는 대단히 깊은 신앙과 겸손과 친절, 관대함으로 알려져 있었다. 매우 부지런했으며 

하느님의 뜻에 집중했고 자신이 처한 어떠한 상황에든 복음의 가치를 가져오곤 했다. 성경에 

대한 사랑도 수녀의 삶에 스며들어 있었다.  

메리 죤 수녀의 긍정적 태도는 암으로 인한 마지막 건강 문제를 품위와 인내로써 받아들이게 

했다. 수녀는 캘리포니아 타우젠드 옥스 관구 본원에서 4월 22일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에, 

자신이 그토록 충실히 섬겼던 하느님의 사랑에 넘친 품에 들어가면서 무척이나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